百오프라인 VIP가 百온라인도 많이 이용한다
- 비욘드신세계, 백화점 VIP 고객이 매출 절반 이상 기록해-
 
[bookmark: _GoBack]- 월매출도 전년비 2배 늘어… 백화점다운 큐레이션이 온라인에서도 통해
- 비욘드신세계 고객의 오프라인 매출도 25%↑ 온∙오프 선순환 시너지
- 오픈 1주년 맞아 특가행사, 할인쿠폰∙SSG머니 증정 등 감사 행사 개최
 
 백화점 오프라인 VIP 고객이 백화점 온라인 쇼핑에서도 큰손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의 자체 온라인 쇼핑 플랫폼 ‘비욘드신세계’ 오픈 1년간 이용 고객 분석 결과, 백화점 오프라인 VIP 고객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은 비욘드신세계가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백화점 오프라인 고객들이 신세계백화점 쇼핑 경험을 비욘드신세계를 통해 온라인 쇼핑으로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이 자체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선보인 ‘비욘드신세계’는 출범 1년만에 백화점 감도의 큐레이션을 앞세워 성공적인 백화점 이커머스의 온∙오프라인 시너지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최근 비욘드신세계의 월평균 매출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났다.
 
 구매 고객 분석 결과, 특히 오프라인에서 명품 중심의 쇼핑을 즐기는 백화점 VIP 고객들이 비욘드신세계에서는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등 엄선된 브랜드와 상품을 폭넓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VIP 고객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군은 패션·스포츠(55%)였고, 화장품(20%)이 뒤를 이었다.
 
 이는 오프라인 고객의 백화점 앱 이용 경험이 온라인 쇼핑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분석이다. 발렛파킹 예약과 VIP 라운지 방문, 리워드 사용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백화점 앱을 자주 활용하는 VIP고객들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신세계백화점 앱과 연계되어 있는 비욘드신세계 쇼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오프라인 VIP 고객의 비욘드신세계 이용이 높게 나타난 것과 함께, 비욘드신세계 이용 고객의 오프라인 쇼핑 매출도 상승했다.
 
 비욘드신세계 이용 고객의 오프라인 구매금액은 이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차별화 브랜드를 추가로 온라인에서 선보이고, 고객 맞춤형 상품 선별과 온∙오프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탐색한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고, 오프라인 고객이 다시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백화점형 뉴이커머스’로서의 차별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욘드신세계는 오픈 1주년을 맞아 오는 8월 30일까지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앱을 통해 ‘100% 당첨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비아신세계 여행 패키지와 할인 쿠폰, SSG머니 등을 증정하고 전 장르 15% 할인쿠폰과 브랜드위크, 72시간 특가 행사 등 다양한 쇼핑 혜택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비욘드신세계는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온라인몰이 아니라 백화점의 상품 경쟁력과 큐레이션, 우수 고객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고객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백화점형 이커머스 모델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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